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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대학생들에게 건강 보험을 더욱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큰 대학교들이 건강 보험 보장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uomo 지사가 지난 주에 서명하여 비준한 법률의 결과입니다. 자가 보험의 자격이 
있는 5개 대학은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및 University of 
Rochester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대학 집단이 학생들에게 종합 건강 보험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보호되도록 학생들에게 건강 보험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만 다른 학생들은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데 이것은 이미 등록금과 기타 비용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가격이 낮아져서 학생들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장인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는 
대학이 자가 보험을 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치의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 데, 결국은 다른 대학들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보험법은 뉴욕주 교육기관이 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 없이 학생 건강보험에 
자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육기관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하거나 피면허 보험회사가 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단의 큰 대학들이 종합보험을 직접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위험 비용을 줄여 
보험을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부에 접근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부와 대학들이 같이 협력하여 이 법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기부금이 견실한 대학들은 
그러한 건강보험에 재정적 안전성을 제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에 의한 건강보험의 자기 
자금 투입을 이 법률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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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ky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이러한 대규모 교육기관들과 
경험을 쌓으면 우리는 이 모델이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기능할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의원이자 상원 보험위원회 의장인 James L. Se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학들은 항상 경비를 줄이고 다른 주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한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가 보험을 위한 길을 터주면 참여하는 뉴욕주 대학들이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학생 집단의 특정 니즈를 충족하는 자체 건강보험을 맞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와 Lawsky 부장의 지원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 보험위원회 의장인 하원의원 Joseph D. More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료와 
고등교육이 모두 가족들에게 실제적 난제를 제기하는 때에 이것은 뉴요커들을 위해 그 모두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지사와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금융서비스부장이 학생 건강보험을 규제 감독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들은 
의료비 청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보금을 적립할 것입니다.  
 

주 최고 법무관으로서 Cuomo 지사는 학생 건강보험에 관련된 비용 및 보장 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새 법안은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의료에 소비되도록 합니다. 이 새 법안에 의거 학생들에게 종합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이며 이 
보험은 징수된 1달러당 적어도 82센트를 의료에 소비해야 합니다. 
 

Cornell University 총장인 David J. Sk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학생과 
가족들은 종합 건강보험을 가능한 최선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 유연성은 중요 요소인데 다른 주의 
대학들에서 성공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이 노력에서 핵심 리더였습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의 총장 Joel Selig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입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Andrew Cuomo 지사, Jim Seward 상원의원 및 Joe Morelle 하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건강보험 비용의 상승은 대학 재학 비용 증가의 주요인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과 효과적인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법률은 University of Rochester와 기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비용 효과적아고 학생들의 특정 
니즈를 해결하는 양질의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 100여개 사립, 비영리 대학들의 협회인 독립대학위원회의 의장 Laura L. Ang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 건강보험 비용이 상승하여 대학들과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우려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뉴욕주 정부는 우리의 많은 연구 대학들이 
학생들의 니즈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잘 충족하는 종합 건강보험을 획득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자가 기금 보험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윈윈이며, 우리는 이 옵션을 
가능하게 한 주지사와 의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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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University의 학생행정서비스 담당 부총장인 Jeffrey F. Scot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lumbia는 우리 학생들이 비용 효과적인 의료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데, 
그것은 시장의 현실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힘들 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저렴한 보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 기금 옵션을 확립한 Cuomo 지사, 그의 행정부 요원 및 
상원과 하원에 있는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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